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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

-「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」제정

-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

부담은 완화하고,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「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

기능에 관한 고시(이하 “원격감시제어 고시”라 한다.)」를 제정(2023.1.31) 및 시행

(2023.4.23)한다고 밝혔다.

 ㅇ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

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

□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, 업계 의견수렴,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

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함으로써,

 ㅇ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

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ㆍ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

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.

 ㅇ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, 사업용 연료전지, 태양광 발전설비, 월류형보를 

대상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(계통연계, 감시-

경보-제어, 통신 등), 설치환경(부지, 시설 등)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

요건을 규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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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정안 주요내용 >

 ➊ (감시) 전기설비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*할 수 있는 기능
    * (감시항목) 전압·전류 또는 전력·주파수·지락전류, 차단기 상태 등

 ➋ (제어) 과부하,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
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

 ➌ (경보) 이상 발생 시(설정치 초과,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) 알람 및 소유자·
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

 ➍ (통신) 설비 운영상태 감시·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

 ➎ (보안)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(Common Criteria) 갖춘 보안솔루션 
탑재,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

□ 아울러,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

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*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,

     * 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, 월평균 250~300만원 비용부담

 ㅇ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

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

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된다.

<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‧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>

    

대상설비 설치 전 설치 후
터널 전기설비 2개소/1인 4개소/1인

사업용 연료전지 직접선임
대행가능 (∼300kW, 법인)

대행가능 (∼150kW, 개인)

태양광 발전설비
∼1,000kW ∼3,000kW (법인)

∼250kW ∼750kW (개인)

월류형보 직접선임 선임면제 (∼3,000kW)

□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“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

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안전

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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